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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에어 마우스는 왜 애플 꺼 안 쓰세요?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없고요. 제가 애플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들고 손에 익은 걸 쓰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어떠세요?
저는 별로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질려서요. 뭐 하나 만드는데 생각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에요. 애플의 장점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걸 쓰나 익숙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그런데 안드로이드(안 들림)는 제조사 별로 너무 달라요. 그리고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이유는 이미 애플에서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폰을 왜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느려져서요. 새로 나온 거 써보고 싶기도 하고. 이쪽 일을 하니까 쓸 수 밖에 없고요.

시리는 잘 쓰세요?
처음엔 궁금해서 썼는데, 안 쓸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디바이스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 음악을 들을 때 가끔 아이튠즈 매치가 느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불만이죠. 기계 자체는 뭐, 기계는 껍데기잖아요.

그러면 일이랑 회사랑, 본인이 이런 취미들 이런 게 딱 분리 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퍼스널 라이프와 프로페셔널 라이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듯이 보여요. 본인의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이 일 스타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등산화 신고 등산 복장으로 출근해서 일하다가 끝나면 어디 놀러 가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하는 환경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분 짓는 것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별로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에 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도 있죠. 

